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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13일(화), 춘천시 소재 ‘마리아의 집(원장 정혜엘리사벳 수녀)’을 찾아 생명존중 및 미혼모·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희망박스’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는 저출산 해결 및 생명존중에 동참하고자 미혼모와 한부모를 대상으로 나눔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KT노사는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산하 출산지원기관과 협의하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KT노사는 이날 마리아의 집을 비롯해 용인시 소재 ‘생명의 집’ 대전시 소재 ‘자모원’ 대구시 소재 ‘푸름터’ 등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4개 기관에 약 2천 만원 상당의 분유, 기저귀, 산모용 제철과일 등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희망박스 전달식을 마친 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혼, 미혼 출산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정이 전체 일반가구 중 7%나 된다” 며 “생명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롯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미혼모, 한부모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격려를 건넸다.





이어 “사각지대의 위기 임산부와 아기에게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의 관심”이라고 강조한 뒤 “용기와 도전으로 사회의 편견을 딛고 새생명을 지켜낸 여성과 아기 인권보호를 위해 KT노사도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리아의 집’은 미혼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복지시설이다.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기치 아래 미혼모와 아기들을 위해 40년을 함께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맞서, 존엄한 생명을 선택한 수많은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어 마리아의 집 봉사활동이 끝난 후 춘천지사를 방문, 먼저 15대 집행부 첫 교섭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한 뒤 현업의 현안을 살폈다. ��위원장은 또한 매년 천여 명에 달하는 퇴직 인력으로 인한 기량자 누수 등 현장의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생명존중 및 미혼모·한부모가족 지원�편견 맞서 생명 지켜낸 여성 자립 위해 KT노사, ‘희망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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